연중 제18주일 강론(2019년 8월 4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 행적과 일생을 따라가보면, 예수님은 늘 깊은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웬지 좀 까칠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오늘 1독서의 내용도 아주 썰렁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상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인생의 실상을 아주 잘 표현한 대목입니다. 사는게 한마디로 ‘허무’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처지로 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니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이면에 담겨 있는 진짜 핵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덧없는 인생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만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마저 없다면 그때야 말로 인생이 진짜 허무해 지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진짜 덧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재물과 관련하여 날카롭고 까칠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집계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척했을까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 농부도 무슨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 잘 한 겁니다. 수확한 것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크게 지으려고 한 것도 잘못한 행동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그 부자 농부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수확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고, 또 그 은총은 단지 혼자서만 독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농부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농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더 큰 곳간을 만들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지. 그리고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야지.” “내가 수확한 것들, 내 모든 곡식들, 내 재물, 내 자신.” 오직 자기 자신 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오직 모아둔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눔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인색한 마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그 아까운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지상의 재물도 고스란히 남의 손으로 흘러가고, 천상에서는 빈털터리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되니 인생이 참 서글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애쓰는 그 많은 것들이 근심이요, 걱정이요, 허무”라고 1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부는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재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재산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산 활동이고, 특히 생계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노동 활동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재산이 많건 적건,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눔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도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 뿐입니다.

[bookmark: _GoBack]이 세상에는 단지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세상의 재물과 자원을 독점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살아간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서로 나누는데 인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나눔도 사랑도 자주 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인생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지상의 재물’이 아니라 ‘천상의 재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눈여겨보실 것은 지상에 남겨두고 온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모아 둔 ‘천상의 재물’ 입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허망한 것들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저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이 앗아가면, 그들은 한 바탕 꿈,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 버리나이다.” “인생은 기껏해야 칠십 년, 근력이 좋아서야 팔십 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이오니 덧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나는 듯 가 버리나이다.”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좀 아름답게, 좀 지혜롭고 좀 현명하게 살아 갑시다!

